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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U -23  아시안컵 준결승행' 김상식 베트남 감독 "한계 극복하겠다"

등록 2026.01.17 13:01:12

[서울=뉴시스] 김상식 베트남 감독. (사진=디제이매니지먼트 제공) 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시스] 하근수 기자 = 2026 아시아축구연맹(AFC) 23세 이하(U-23) 아시안컵 준결승 진출을 달성한 김상식 베트남

감독이 계속해서 한계에 부딪힐 거라며 각오를 다졌다.

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은 지난 16일(한국 시간)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프린스 압둘라 알 파이살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

랍에미리트(UAE)와의 대회 8강전에서 연장전 끝에 3-2로 이겼다.

경기 종료 후 김 감독은 "선수단의 땀, 노력, 헌신 덕에 준결승에 오를 수 있었다"며 "새로운 도전에 맞서고, 한계를 극복하기

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"이라고 밝혔다.

베트남은 우즈베키스탄 대 중국 맞대결 승자와 21일 오전 0시30분 4강전을 치른다.



김 감독은 "우즈베키스탄과 중국 경기를 지켜보고 분석해야 한다. 베트남이 결승에 진출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. 경기장에

서 보여줄 활약을 기대한다"고 자신했다.

이날 베트남은 응우옌 레팟과 응우옌 딘박이 터뜨린 득점에 힘입어 정규 시간을 2-2로 마치고 연장전에 돌입했다.

고삐를 늦추지 않은 베트남은 연장 전반 11분 팜민푹이 혼전 상황에서 터뜨린 결승골로 승리를 확정했다.

[서울=뉴시스] 2026 아시아축구연맹(AFC) 23세 이하(U-23) 아시안컵에서 아랍에미리트(UAE)를 꺾은 베트남. (사진=AFC

SNS 캡처) 2026.01.16. photo@newsis.com *재판매 및 DB 금지

김 감독은 "선수들이 보여준 헌신과 노력에 고맙다"며 "오늘 경기로 베트남 축구 수준이 매우 높다는 걸 확인했다"며 기뻐했

다.

이어 "UAE보다 체력적으로 우위라고 생각해 더 분발하라고 당부했는데 그대로 해줬다"며 "상대 2번(무바라크 자마)을 마크하

라고 지시했는데 덕분에 추가 실점을 막을 수 있었다"고 덧붙였다.

베트남은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요르단(2-0 승), 키르기스스탄(2-1 승), 개최국 사우디아라비아(1-0 승)를 연파, A조 1위로

8강 토너먼트에 올랐다.



준결승 진출 길목에선 전력상 한 수 위로 평가됐던 UAE까지 무찔렀다.

베트남이 U-23 아시안컵 준결승에 오른 건 지난 2018년 '파파' 박항서 전 감독 시절 이후 8년 만이다.

김 감독은 "선수들이 그 결과(8년 만의 준결승 진출)를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.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철저히

준비하겠다"고 전했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hatriker22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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